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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집에 와서 컴퓨터를 하는데, 문득 ABBA의 노래를 듣고 싶어서, 오랜만에 그들

의 음악을 재생하였다. 그렇게 음악을 듣고 있는데, 어머니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내 방에 들

어갔다가 나가셨다. 어머니는 방 문을 열어두고 나가셨는데, 나는 그 순간을 분명하게 포착하

였다. 사실, 나는 그 순간 어머니가 방 문을 일부러 열어두고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왜

냐하면 보통은 음악이 시끄러워서 문을 닫고 나가시기 때문이다. (나도 그것을 선호하기도 하

고 말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문을 열어두시고 나갔다는 말은, 딱 한가지 이유였다. 바로, ABBA의 

노래를 듣고 싶으셨던 것이다. 그랬기에 나는 ABBA의 노래를 계속 틀었다. 사실 이제 다른 음

악을 들으려고 했었지만 말이다. 나는 어머니가 귀에 익으셨을 법한 곡들을 연달아 틀었다. 그

리고 ABBA의 <<I Have A Dream>>을 틀자, 급기야 어머니는 ‘아이 해브 어 드림’의 뜻을 물

어보셨고, 그 곡을 핸드폰 벨소리로 해달라고 달려오셨다.

나는 어머니에게 <<I Have A Dream>>벨소리를 다운받고서, 몰래 내 핸드폰에도 선물

하기를 통해서, ABBA의 <<Our Last Summer>>를 다운받았다. 어머니는 이따금 내가 듣는 

노래를 벨소리로 담아가신다. (아주 드물기는 하다.) 그렇게 예전에는 Beatles의 <<I Will>>을 

담아가셨고, 이번에 벨소리를 새로 다운받기 전까지 쭉 사용하셨다. 

사실, 내가 처음 ABBA의 노래가 듣고 싶었던 까닭은, 좀 우울했기 때문이다. (별 까닭없

이 말이다.) 그래서, 나는 처음 ABBA의 <<The Winner Takes It All>>을 틀었다. 승자가 모

든 것을 갖는다는 우울한 표제와 영화 <맘마미아!>에서 그 곡이 나왔을 때 울며 울며 보던 기

억, 지나간 어떠한 관계에 대한 슬픈 기억들은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Slipping Through My Finger>>, 어머니 덕에 그런 기분은 사라졌었던 것 같

다.  <<The Winner Takes It All>>, 승자가 모든 기회를 갖는다는 곡은 <<Take A Chance 

On Me>>라는 패자의 연가戀歌로 뒤바뀌었고, 슬픈 기억은 <<Our Last Summer>>로 녹았

다. <<Chiquitita>>의 나는 다름아닌 노래가 달래주었다. 감사하다. <<Thank You For The 

Music>>

MUSIC

ABBA와 엄마, Thank You For The Music  
By 전신電信 | 09/09/18 url.blogsoul.org/091102

Publisher
조성진 Sung Jin Cho
sungjin.cho@blogsoul.org

Editor in Chief
김동윤 Yoon Kim
textholic@blogsoul.org

Designer
유현숙 Hyun Suk Yoo
hyunsuk.yoo@blogsoul.org

최지현 Ji Hyun Choi
jihyun.choi@blogsoul.org

Featured Photographer
김지수 Ji Soo Kim
최선주 Sun Ju Choi
유하나 Ha Na Yoo
조일형 IL Cho
AFI FAMILY

PHOTOS

PHOTOS

부케는 프랑스어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꽃이라는 개념 보다는’묶음, 다발’ 이란 뜻을 가

리킵니다. 기원전 4세기부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식량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다산과 풍요의 의미로 ‘쉬프’라는 곡물을 사용하여 다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발전되어 지금의 모습까지 변형되면서 여러가지 의미들이 담기고 빠지고 하면

서 지금은 신부의 행복과 행운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부의 행운을 의미하는 부케는, 결혼식이 끝나면 신부가 꽃다발에서 꽃 한송이

씩 뽑아 하객들의 가슴에 꽂아주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신부의 행운을 나누어 갖는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해요. 아름다운 신부의 행복이 가득 담긴 꽃 송이를 선물 받는 것만으로도 행운의 

신이 가까이 다가와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다발 형태의 부케는 오늘날에는 플라워디자인이 발달하면서 철사를 엮거나 오

아시스에 꽂는 등 한송이씩 뽑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결혼식이 끝난 후 부케를 

던지기 시작했지요. 신부가 던진 부케를 받는 신부의 친구는 행운을 잡아 다음차례의 신부가 

된다는 속설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미국에서는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 때 신랑이 신부의 스타킹 밴드를 빼서 던지면 그 

밴드를 받은 신랑 친구가 다음 차례의 신랑이 된다는 풍습도 있습니다.이렇게 신부의 부케를 

받은 신부의 친구와 스타킹 밴드를 받은 신랑의 친구는 두 사람을 위해 데이트 자리가 마련되

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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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서울 어디에서든 들을 수 있는 `This stop is…` 주인공  

“This stop is 김포, 김포.” 최근 개통한 지하철 9호선을 탄 승객이라면 전철 내 방송되

는 영어 안내를 듣고 낯익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내가 이 목소리를 어디서 들었더라….’ 그

도 그럴 것이 이 낭랑한 여성의 목소리는 지하철 1~4호선, 서울 시내버스, 대한항공과 아시아

나 ARS, SK텔레콤 ARS 등에서도 들을 수 있다.

주인공은 EBS 영어강사 제니퍼 클라이드(35)씨. 

서울 시민이라면 한번쯤은 그의 목소리를 들어봤을 것이다. 제니퍼 클라이드씨를 21일 

서울 도곡동 EBS 본사 7층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그는 ‘영어회화 365’ 녹화 중이었다. 오똑한 

코, 깊숙이 들어간 눈, 시원스런 이목구비는 전형적인 서양 미녀였다. 그녀는 한국어로 인터뷰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한국어에 능통했다. 

•한국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미국 시민권자다. 아버지는 미국인, 어머니는 한국인으로 나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났다. 4살 때 아버지 사업차 한국에 오게 됐고 서울국제학교를 다녔다. 이후 18세 때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 뉴욕 파슨스디자인스쿨에 입학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다시 왔고 홍

익대 산업디자인학과 2학년에 편입했다.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영어 강사를 하고 있다.” 

•디자이너에서 영어 강사로 인생을 바꾼 계기는? 

“대학생때 지인이 EBS 영어 녹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줬다. 초등학생에게 알파벳을 노

래로 들려주는 것이었다. ‘재밌겠다.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 첫 녹음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일을 하게 될 줄이야. 대학 졸업 후 아리랑TV와 EBSTV, 라디오DJ, 리포터, 각종 영어 교재 

녹음, 동영상 강의 등을 했다.” 

•전공인 산업디자인보다 영어 교육이 더 매력적이었나? 

“디자인에 대한 아쉬움은 아직 남아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실내 인테리어쪽 일도 하

고 싶다. 영어 방송은 너무 재밌다. 방송 그 자체가 즐거움이다. 또 이것은 ‘내가 매일 발전한

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한국에 오래 있으면 아무래도 영어를 잊기 쉽지 않은가. 하지만 이 일

을 하면 영어를 계속 쓸 수 있고 업계 사람들과 지내면서 영어 교육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지하철 영어 안내방송과의 인연은? 

“6년 전, 서울메트로 의뢰로 안내 방송 목소리 샘플을 전달한 적이 있다. 메트로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다. 영어 문장 중 지하철 역명은 반드시 한국식 발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었다. 영어식 ‘This stop is 싸당’이 아니라 한국식 ‘This stop is 사당’이라고 발음해야 한다는 

것.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된 것 같다.” 

•1~4호선 역명은 250여개다. 녹음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은데?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이틀 정도에 걸쳐 수십 개의 역 안내를 녹음했

다. ‘This stop is’만 도대체 몇 번 한 줄 모르겠다. ‘내리실 문은 왼쪽’‘내리실 문은 오른쪽’. 1호

선을 순서대로 쭉 말한 뒤 2호선…. 나중엔 뭐가 뭔지 헷갈렸다. 이후에 새로 생기는 역이 생기

면 다시 가서 그곳만 녹음하곤 했다. 9호선 역시 올 봄에 녹음했는데 다행히 노선이 하나라 오

래 걸리진 않았다. 얼마 전 서울시내버스 영어 안내 녹음을 했는데 5일이 걸렸다. 1~4호선 녹

음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로고송은 분기별로 저작권료를 받는다. 안내방송은 녹음료 이외에 따로
  받는게 있나? 

“없다. 아르바이트 형식이라 일당으로 받았다. 녹음료를 궁금해하던데 1~4호선땐 많이 

받지 못했다. 친구들에게 녹음료를 말해줬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말도 안돼’라고 하더라. 그

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적게 준 것 같다.(^^) 당시 한국인 성우는 훨씬 더 많이 받

지 않았을까. 9호선 녹음땐 그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 그런지 조금 더 챙겨준 것 같다.” 

•다른 것을 녹음하는지는 않았나? 

“의뢰가 들어오면 녹음을 했지만 어떤 것을 했는지 솔직히 다 기억나지 않는다. 2년 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기가 꺼져있으니 다시 전화하라는 영어 멘트가 나왔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 ‘누구지?’하고 곰곰이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목소리 였다. 가족, 친구, 지인은 

내 목소리가 나올 때 ‘보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곤 한다. 한 동생은 ‘출퇴근할 때 매일 언니 목

소리를 들어 지겹다’고 농담하더라. 예전에 남자친구는 ‘너와 헤어지면 절대 대중교통은 못타겠

다’는 우스갯 소리도 했다.” 

•영어 강의외에 이루고 싶은 다른 꿈이 있나? 

“아이들을 위한 영어 유치원을 짓고 싶다. 영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릴 때 다

녔던 유치원 환경 등을 생각하며 문화를 가르치고 싶다. 그 꿈을 위해선 일단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아, 예전에 수학능력시험 영어 말하기 녹음 의뢰도 들어왔는데 일주일 동안 

산속에 감금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못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의뢰가 들어오면 이것도 

해보고 싶다.” 

By 라이온 | 09/09/25 url.blogsoul.org/091103

당신이 지금껏 잠자리를 함께 한 파트너의 수는 몇 명?

영국의 성인남녀는 평균 ‘280만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흥미로운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영국의 약국체인인 로이즈파머시는 성적 접촉으로 인해 발병하는 성매개감염증(STIs) 

위험의 노출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람들의 섹스파트너 수를 토대로 계산기를 돌렸다. 계산을 

위해 6명만 건너면 미국의 어느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스탠리 밀그램 하버드대 교수의 ‘6

단계 분리법칙(Six Degrees of Separation)’과 유사한 ‘섹스단계 분리법칙(Sex Degrees 

of Separation)’으로 이름붙여진 계산표가 동원됐다.

당신의 섹스파트너 수에다 그 파트너들의 잠자리상대 수, 또 그 상대들의 섹스파트너들

의 수를 연쇄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당신은 평균 280만명과 직.간접적으로 섹스를 한 셈이라고 

로이즈파머시는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영국 남성과 여성의 섹스파트너 수는 각각 9명, 6.3명

으로 평균 7.65명과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즈파머시의 성 건강 담당 책임자인 클레어 커는 “누군가와 섹스를 한다는 것은 그 상

대만이 아니라 상대의 이전 파트너 등과 관계를 맺는 것일 수 있다”며 성매개감염증에 노출되

지 않도록 콘돔 착용 등 예방조치를 확실히 할 것을 당부했다 

SEX

英 성인, 평균 280만명과 직·간접 성관계
By 라이온 | 09/09/25 url.blogsoul.org/091104

YOUTUBE

Del Singing I’m Yours by Jason Mraz
혼자서 부르는 아카펠라 

url.blogsoul.org/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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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

unic

곧미남

베리모먼트

달콤상상

두들러

시넬라

 NAKEDBOY

보부리

유자

cafe hosoo

냐옹냐옹

깜토

쑤맘

투명인간되면 여기저기 비행기 공짜로 얻어타고 여행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외로워질듯.ㅠ

난 투명인간이 되면 송혜교네 집에서 살겠다. 

난 이보영네 집... ㅋㅋ 

투명인간이되어 백화점 한바퀴돌기

으흐흐 (상상에 맡기겠음)

투명 인간되면 정말 만나고 싶은 외국 연예인 만나고 2PM 만나고 사람들 깜짝 놀래키고 싶어요~ㅋ

현금수송 차량안으로....

백악관 가기.. 오바마 만나러.. 

누군가의 수호천사가 될래요~~

경쟁사 (....스타벅스...커피빈....ㅋㅋㅋ)의 정보를 빼내겠어!! 난 성공할꺼야!!

곧미남님이 송혜교 집을 맡으시면, 난 걱정안하고 우리 현빈 집을 차지하여 평생 여자친구 안생기도록 방

해하며 지낼테야. 

투명인간이 되면~~~!! 겨울에 춥겠다..ㅜㅜ

전세계 두루두루 다니며 여행할래요...(크루즈여행도 멋찌겠당~) 그리고, 진짜 잘생긴 멋진 남자에게 살

짝 말걸기ㅋㅋㅋ   

WE ASKED : 어느날,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보이질 않는다. 분명 만지면 느낌도 있고, 말을하면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투명인간이 된것이다. 
                  투명인간이 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행동들을 할까?

TWEET

BLOGSOUL의 TWEET은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BLOGSOUL이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여러분의 톡톡튀는 아이디어나 재미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www.blogsoul.org

Blogsoul | url.blogsoul.org/091133

http://url.blogsoul.org/091103
http://url.blogsoul.org/091104
http://www.lush-korea.com
http://url.blogsoul.org/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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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YCLE

만나기 힘든 세계맥주
By unicorn | 09/06/02 url.blogsoul.org/091123

www.blogsoul.org4

PHOTOS

일전에 리마커블 명함(Business Card) 

18선 이라는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발상의 

명함들을 살펴보았었는데....오늘 또 재미

있는 녀석을 찾았다. 이름에 무려 10가지의 

호칭이 붙다니.... 이 기지넘치는 사설탐정

의 명합은 다양한 호칭을 이름 앞에 붙임으

로써 구구절절한 설명없이 자신이 얼마나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탐정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지 알리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인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리마커블한 명함을 건낼 수 있다는 것은 그 비하인

드 스토리를 이야기할 기회도 잡을 수 있다는 것으로 세일즈 차원, 나아가 브랜드 차원에서 직

접적인 타깃유저와의 인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겠다.

전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했듯 아직까지 눈이 번쩍 뜨이는 유니크한 명함을 받아 본 경험

이 전무한데....받거나, 혹은 사용했던 재미있는 사례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린다.

BICYCLE

명함도 경쟁력이다 : 사설탐정의 명함
By Gomting | 09/09/30 url.blogsoul.org/091106

글을 읽는것은 어렵습니다. 사진은 아름답습니다. 
혼자보기 아까운 당신의 숨막히는 사진을 보내주세요. BLOGSOUL이 기다리고있습니다. 
ADMIN@BLOGSOUL.ORG

ADVERTISING

IL | url.blogsoul.org/091134

IL | url.blogsoul.org/091135

오랜만에 홈플러스에 장을 보러갔어요. 대형마트에 가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다름아닌 주.류.판.매.쪽... 이 날도 어김없이 술 구경에 넋을 놓고 있다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맥주들을 결국 유혹을 못 이겨내고 집어 왔어요. 냉장고에 가득가득 들어있는 술병들을 보면 

저는 왜 이렇게 뿌듯한걸까요.

1. 우선, 정말 처음 본 Biere Speciale.
프랑스 맥주래요.
250ml에 박카스병 비슷한 너무 깜찍한 모양 거기에 값도 저렴하더라구요.
(그렇지만 기억은 가물가물..천원대라는 것만) 맛은.. 흠..전 약간 짭쪼름한 맥주를 좋아
하는데, 그야말로 제 입엔 밍숭밍숭 맑고 깨끗한 물에 맥주 타 놓은 기분이랄까;;;
톡쏘는 알싸함도 없어요. 그런데 도수는 5%나 되네요@.@ 친구랑 먹고는 “야 빨리 
딴거 따봐”를 서로 외쳤다는ㅎㅎㅎ

2.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Kronenbourg 1664
이것 역시 프랑스맥주예요.
제가 좋아하는 맥주중에 한가지인데,
거품도 청량하고, 쌉쌀한 향도 좋아요.
그리고 아주 약간 단맛이 느껴져요.
찾아보니 포도당시럽이 들어갔다네요;;
패키지도 이쁘고 맛도 좋아서 이뻐해주는 맥주 중 한개.

3. 마지막으로 네덜란드맥주 Tesco-Premium lager
이거랑 위에 Biere Speciale은 tesco에서 직접 수입하는 맥주인가봐요.
아마 홈플러스에만 독점공급하는 듯;;
사실, 술을 좋아하지만 딱히 제대로 아는건 없는데
그냥 느낀 바에 의하면 이것 역시 밍밍
탄산도 적었고, 비에르스페셜보다는 좀 낫지만 역시 밍숭밍숭;;
그리고 이 제품은 글루텐이 들어있어 allergy advice가 적혀있더군요.

 

여튼 간단하고 형편없는 후기

그리고 다신 안 사먹을 Biere Speciale와 Tesco-Premium lager 

http://url.blogsoul.org/091134
http://url.blogsoul.org/091134
http://url.blogsoul.org/091134
http://url.blogsoul.org/091123
http://url.blogsoul.org/091135
http://url.blogsoul.org/091106
http://www.hupot.net


각 서비스업체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지 않는 편인데, 이번에는 좀 가질

만 했다. 아니, 반감이라고 하면 너무 적대적이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왜 했지?’ 란 의문이 자

꾸만 드는건 왜일까.

현재 SK 커뮤니케이션(이하 SK 컴즈)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는 크게 ‘싸이월드’ ‘네이

트’ 그리고 ‘이글루스’가 있다. 싸이월드의 성장세에 힘입어 빠른 성장을 이뤄낸 것도 사실이지

만, 여기서는 문제가 좀 생긴 것이 싸이월드가 너무 잘 나갔다는 것. 

실은, 합체를 한 지금에야 구색이 좀 맞춰지는 것 같지만 폐쇄형 SNS으로 시작한 싸이월

드의 경우 뉴스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을 다 다루기 시작하면서 정체성이 묘해지기 시작했다. 

이게 포털인지, SNS인지 구분도 안가는 상황인데다가 네이트랑 자꾸만 영역이 겹쳤다. 맙소

사. 그러고보니 클럽도 겹치잖아. (그래서 그런지 합체 후에 네이트 클럽 찾기가 하늘의 별 따

기다). 차라리 이럴 땐 앗싸리 합체를 하고 싸이월드는 SNS 위주로, 네이트는 검색 위주로 가

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으나.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과연 ‘싸이월드의 주 사용자층과 네이트의 주 사용자층이 동일

하느냐’의 문제. 네이트는 전혀 안들어가지만 싸이월드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선 WWW.

CYWORLD.COM을 백날 쳐도 자꾸만 뜨는 WWW.NATE.COM에 낯설 수 밖에 없고, 네이

트를 쓰는 사람 입장에선 뜬금 없이 자기가 즐겨 사용하던 서비스에 뭔가가 침범해 온 것 같은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영역이 겹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그 두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군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설마 싸이월드 때문에 사람들이 네이트온을 쓴다고 두 서비스의 사용자군

이 동일하다고 하진 않겠지. :)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중간단

계, 즉 합체의 과정이 너무 대충이었다. 

예전 플레이톡을 만든 회사에서 인터뷰 한 것 중에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하기는 힘들다.’ 라는 부분이, 난 중소기업에만 통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대기업도 마찬가

지긴 마찬가지인가 보네. 적어도 사용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환경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걸 좀 염두해줬으면 했는데, 1달 동안 CYWORLD와 NATE가 합쳐요! 하

고 배너 광고마냥 띄워놓은걸 과연 몇명이나 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두 다 읽었을거라고 

생각했을까. 뭐 그렇다고 생각했다면 할 말 없다. 

결과론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SK컴즈나 서비스 이용자나 좀 더 편한 환경이 

될 것임은 믿어 의심치 않으나, 그 과정이 참 성의없이, 기존의 양 서비스에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결을 하지 못한 채로 일단 합치고 봤다는 점이 문제란 이야기다.

거기다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합체로 인해 소외받을 수 있는 사용자층

을 위한 배려도 제대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장미빛 미래만 이야기한다는게 조금 섭섭하긴 하

다. 회사 입장에선 별 도움 안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속상

한 일이지 않을까. 새로운 것도 좋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선 새로운 것 만큼 중요한 것이 오

래된 것이라는 것을 염두해두고 앞으로는 좀 부드럽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IT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합체. 글쎄?
By 구스 | 09/10/01 url.blogsoul.org/091107

Everyone is a media, and YOU, too. 5

PLAYLIST

샌드위치 전문점 서브웨이의 전 세계 매장 숫자가 조만간 햄버거 체인 맥도널드의 매장 

숫자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브웨이의 수석 마케팅 책임자 토니 페이스는 “서브웨이 매

장 숫자가 맥도널드의 매장 숫자를 넘는 날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올해 내 이뤄질 것”

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 서브웨이 매장이 3만2,000개 이상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알

게 되면 깜짝 놀라게 마련”이라며 “이는 서브웨이 매장이 비교적 작은 샤핑몰 내 자리 잡고 있

어 맥도널드 매장처럼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영업을 한지 1년이 넘은 맥도널드 매장의 매상은 맥카페 커피, 앵거스 서

드 파운드 햄버거 등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맥도

널드 매장의 평균 매상은 230만달러를 기록한 반면, 서브웨이 매장의 평균 매상은 44만5,000

달러였다. 

FASTFOOD

전세계 서브웨이 매장 3만2천개 연내 맥도널드 추월할듯
By 라이온 | 09/09/25 url.blogsoul.org/091108

PHOTOS

PHOTOS

PHOTOS

Martin Misof | url.blogsoul.org/09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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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handa | url.blogsoul.org/09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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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망을 줄이는 연습들 

•고통을 피드백으로 인식하라. 

고통은 탐색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모든 아픔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순간 순간

의 분노, 두려움, 질투, 당황스러움등등 거북함을 느끼게 된다면, 이를 지켜보라.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새로운 가능

성들이 열린다. 계속 그 집착에 매달리면서 고통받을 수 있고, 그 집착을 포기함으로써 

고통을 멈출 수 있다. 

•갈망의 경험을 살펴보라.

영적인 전통은 갈망 자체가 주는 감각을 의도적으로 관찰해보라고 권한다. 갈망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그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라. 하던 일이 무엇이든 

멈추라. 그리고 주의깊게 그 경험들을 탐색해보라. 당신의 경험 밑에 깔려있는 정서와 신

체 감각, 생각과 느낌, 그리고 긴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 명료한 자각은 갈망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첫걸음 이다.  

•갈망의 대가를 반성하라.

절망, 우울, 걱정에 대한 감정적 대가와 통찰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내버려두라. 억

지로 통찰하려고 애쓰거나 집착하는 자신을 판단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기

비난과 자기공격은 결핍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고 집착이 주는 환상적 위안에 더 얽매이

게 할 뿐이다. 이러한 반성의 목적은 다른 모든 반성들과 마찬가지로,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함이다. 

•저변의 생각과 신념을 인식하라.

 우리는 곧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다.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은 생각과 함께 생겨난다. 이 

생각으로 우리는 이 세계를 만든다. 생각은 아주 미묘하고 순식간에 일여나며 유혹에도 

매우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는 착각에 쉽게 빠진다. 

생각을 명료하게 확인함으로써 집착에 연관된 몇가지 생각이나 믿음을 인식하자. 인식은 

집착에 사로잡히는 것을 줄여준다. 

•집착에 탐닉하라.

갈망이 어떻게 마음을 환상으로 채우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를 소비시키는가?  갈망을 탐닉해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만큼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알게된다. 갈망을 깊은 두려움과 소망을 숨기는데, 그 감정은 우리가 속박으로부

터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좌절과 중독을 경험하라. 

의도적으로 중독을 좌절시켜라. 

모든 갈망을 완전히 금지하는 극단을 취하면 금욕주의가 된다. 그러나 이 또한 한 번에 

하나의 집착을 선택하여 서서히 행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박탈당했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연습을 시작하지만, 곧 처음에 생각했던 것 보다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다

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워 하며 만족한다. 이 연습은 중독을 이해하고 약화시킬 뿐 아니

라 의지력과 자기존중감을 강화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CONSCIOUSNESS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라. 탐욕은 빈곤일 뿐이다.  
By 물방울 | 09/10/14 url.blogsoul.org/091109

PHOTOS

WHAT’S GOING ON

Seoulite
November 10, 2009_ November 13, 2009
서초동 ‘갤러리 호’

톡톡 튀는 개성으로 똘똘 뭉친 크리에이티브군단! 경일대학교 

사진학과 광고전공 졸업 전시회. 젊은 눈으로바라본 세상을 그

들만의 뷰파인더로 풀어낸 수준높은 작품들이 한 데 모였다.

놓칠 수 없는 즐거운 EVENT를 알고 계신가요? BLOGSOUL과 공유해주세요! 
행사, 축제, 전시회, 파티 그 어떤 것 이라도 좋습니다. BLOGSOUL에서 세상으로 널리 전해드립니다!
ADMIN@BLOGSOUL.ORG

2009 하이서울국제걷기대회  
한가을 - 맑은 서울 새로운 한강, 그 풍경 속으로

November 14, 2009_ November 15, 2009
서울광장
http://www.hiseoulwalking.co.kr/

역사적인 도시 서울에서, 새로워진 한강과 변화된 서울로의 

접근을 통한 서울의 미래지변을 제시하고 서울시민과 공감대

를 형성하는 축제의 장.

서울미술대전
공예, 다섯가지 소리

October 9, 2009_ November 15, 2009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http://seoulmoa.seoul.go.kr

도자공예, 금속공예, 목칠공예, 섬유공예, 유리공예의 다섯가

지 섹션으로 나누어 각각의 재료에서 발산되는 고유의 물질성

과 공예 본래의 실용적, 심미적 가치의 조명과 작가가 들려주

는 내면의 메시지들.

2009 가을 세종 뜨락축제공예, 다섯가지 소리
October 27, 2009_ November  6, 2009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정원

매일 정오마다 펼쳐지는 무료공연. 뮤지컬, 재즈, 관현악, 

합창단, 퍼포먼스 등 서울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연이 요일별

로 준비되어 있다.

DOWNLOAD
수요일이 바쁘셨나요? 그래서 BLOGSOUL을 놓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WWW.BOGSOUL.ORG 로 오세요. 앞으로 100년간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강나루 | url.blogsoul.org/091139

http://url.blogsoul.org/091139
http://url.blogsoul.org/091139
http://url.blogsoul.org/091139
http://url.blogsoul.org/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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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와 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공자의 제자 중 안회는 예로서 으뜸인데, 그는 바보처럼 듣는 듯 하나, 후에 그것을 그대  

로 실천하며, 한번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그가 빨리 죽어서 안타깝다.”

...꽤 흔한 이야기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배운 데로만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완성도 높은 삶의 자세를 가지지 않았을까.”

나는, 듣는 것은 잘하지만 실천을 못할 때가 많고, 한 번의 잘못도 여러번 반복하기도 한다.

나는 그 반복을 할 때, 그 실수를 할 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거의 실수를 꽤 잘 기억해낸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습관은 2번의 반복만에 고쳐지

고, 어떤 것은 5번의 반복 끝에 고쳐질 것이다. 하나 확실한 것은, 못고칠 것은 없다고 생각하

는 것이 스스로에게 이롭다는 것이다.

사회에서 프로페셔널이란, 주로 뒷심과 마무리로 결정된다. 나는 뒷심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마무리도 깔끔하다는 말을 듣지만, 프로페셔널에 이르지 못했음을 느낄 때가 있다. 결정

적으로 내 성에 찰 정도로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별로 없었다.

나는 기대치가 대단히 높은 편인데,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

다. 나의 장점은 많은 욕심이지만, 단점이라면 스스로에게 꽤 큰 좌절감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이다.

공격적인 삶의 자세에서, 혹은 처리할 일이 많을 때 나의 높은 기대치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하지만, 회사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이 마인드로 일했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시간이다.

나의 20대 초반에 가장 많이 바꾼 점이라면, 바로 시간관리일 것이다. 데드라인이란, 말

그대로 죽음과 연결된 시간을 의미하지만, 나의 비교적 느슨한 타임라인들은 큰 문제를 낫기도 

하였다. 나는 그것을 고치려고 무던히도 애썼다. 그리고 꽤 잘 고쳤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나

는 일의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어서 시간만 잘 기록하고 염두하면 놓치는 일은 많이 줄었다. 오

히려 일의 퀄리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퀄리티에 목숨거는 것은 의외로 아마츄어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퀄리티를 의미하는 ‘실력’ 이란, 이미 검증

되고 완성된 후이기 때문이다. 재미난 것은, 나의 80%의 퀄리티는 부탁한 상대방이 120%로 생

각하기도 하였다. 달리말해 40%는 댓가와는 상관없는 나의 욕심이었던 것이다.

물론, 내가 시간을 잘 못지키는 편이라고 평가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저,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나아져야 할 것”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PROFESSIONAL

프로패셔널이란
By 김영재 | 06/09/14 url.blogsoul.org/091110

연애,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

장르_드라마, 멜로, 로맨스

감독_김해곤

출연_김승우, 장진영

2006년 9월작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 

장르_드라마

감독_마크 허만

출연_아사 버터필드, 잭 매툰 오브라이언

2009년 작 

7.84

9.28

9.18

MOVIE proposed by BLOGSOUL

장난으로 연애를 시작한 노는 남녀의 화끈한 연애질. 어머니의 갈비집 일을 좀 거들기는 하지

만 사실 놀고 먹는 게 전부인 ‘영운’ 그리고 그와 항상 어울려 다니는 그의 친구들도 영운처럼 

아무 생각 없고 대책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영운에게 어느 날 당당하고 섹시한 룸싸롱 아

가씨 연아가 강렬하게 대쉬한다. 비록 착하고 예쁜 약혼녀가 있지만 굴러들어온 연애를 마다 

할 리 없는 영운은 연애를 장난처럼 시작한 다. 미친듯이 노는 영운의 친구들과 함께 몰려다

니며 싸움과 화해를 반복하는 이 커플은 타인에겐 이해불가. 하지만 이들에겐 ‘진짜’ 연애다.

프리퀀시 |

장르_ 스릴러, 판타지, 가족  

감독_그레고리 호블릿

출연_ 데니스 퀘이드,제임스 카비젤 
          www.frequencymovie.com

2000년 11월작 

존 설리반(제임스 카비젤 분)은 1969년 10월 12일의 브룩스톤 화재로 소방대원이었던 아버지

를 잃고, 90년대를 살아가는 외로움에 찌들은 경찰이다. 아버지 기일의 하루전, 폭풍이 몰아치

는 날에 존은 아버지가 쓰던 낡은 햄 라디오를 발견하고 이를 튼다. 순간적으로 전기가 통한 

후 그는 69년도 월드 시리즈를 기다리는 한 소방대원과 무선 통신을 하게 되는데, 그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 프랭크(데니스 퀘이드)이다.

때는 2차대전이 한창인 1940년. 8살의 독일소년 브루노는 나찌 장교인 아버지를 따라 베를린

의 편한 집을 떠나 아버지의 근무장소인 외딴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된다. 친구하나 없는 그

곳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브루노는, 엄마가 절대 가지말라고 몇번이나 주의를 주었던 근

교의 ‘농장(farm)’으로 향한다. 농장을 둘러싼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브루노는 줄무늬 잠옷을 

입은 쉬뮤엘이라는 유태인 소년을 만난다. 브루노와 쉬뮤엘은 어른들의 세계를 잊은채 친구가 

되고, 둘의 우정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가져오는데…

1. 농담은 초반에 하라.

분위기를 반전 시킨다고 아무때나 농담을 하면 안 먹힌다. 

보고 초반에, 회의 초반에, 대화 초반에 해야 입가에 떠오르게 마련.

회의가 다 끝나가는데 농담 한 마디 던져봐야 썰렁하기만 하다. 오히려 성실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다. 엘리베이터 토킹처럼 짧은 대화에서도 어설프게 농담을 시도했다가는 수습  

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2. 역린은 건드리지 마라.

모든 상사에게는 콤플렉스가 있다. 

가족사, 출신학교, 외모, 나이, 업무능력, 노래실력등 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을 건드

릴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새로운 상사를 만나면 빠르게 그들의 콤플렉스에 관한 정보를 모

아서 참고하는 것이 예상치 못했던 ‘버럭질’을 만나지 않는 지름길이다.

3. 대화 스타일을 파악하라.

보고는 두가지다. 두괄식과 미괄식. 상사의 대부분은 두괄식으로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시간을 절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혹 상세한 배경 설명을 바탕으로 스스로 결론 내리길 원하는 미괄식 선호형도 있으

니 유의할 것.

4. ‘같고요’는 금물

판단하기 모호한 문제일 때 자신도 모르게 ‘~같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가정할 경우 ~하다”라거나 “~한 근거에 의하면 ~라고 봐야한다”고 자신있게 이야

기하면 동시에 책임을 약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5. Q&A 방식으로 전달해 보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서 상사의 질문을 끌어내는 Q&A 방식의 대화법은 핵심이 잘 전달된

다. 자신감도 있어 보인다.

다만 상사가 엉뚱한 질문을 해서 맥을 끊는다면 질문을 사전에 차단하는 “완벽한 보고”도 

좋다.

6. 경청이 최고다.

말을 잘 하려 하진 않아도, 재치가 없어도, 상사의 말을 잘 들어주면 용서된다. 

상사가 말하는 것은 왠만하면 중간에 끊지 말아야 한다. 

다 듣고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이라며 다시 내용을 정리해서 상사에게 만족감을 주는것이 

바람직하다.

ADVICE

상사에게 말 잘하는 6계명
By 김정수 | 09/09/24 url.blogsoul.org/091111

ADVERTISING

http://www.johncook.co.kr
http://url.blogsoul.org/091110
http://url.blogsoul.org/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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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지방에 거주하는 지인들을 뵙고 올라와 대청소를 하던 중 구멍을 신발장 앞에 쌓

인 ‘뚫어 버리는 것이 귀찮거나’ ‘대문앞에 그냥 있어서’ 모아서 버릴려고 했던 스프레이 더미(

그래봤자 10개) 보게 되었습니다.

정밀모형을 색칠할 때 쓰는 아크릴락커, 땀냄세를 탈취제, 각종 해충박멸용 스프레이, 누

가 버린 헤어스프레이까지... 참 없는 게 없더군요.

재활용 버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혹시 구멍을 뚫으면 그 가스가 무슨 

공해를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다보니 벌써 10개가 넘게 쌓였네요. 가족이 뭐라 

하면 그제서야 마지 못해 구멍을 뚫고 찌그러뜨려서 내놓지만 왠지 모르게 답답합니다.

90대 초반년쯤일까요? 많은 제품들이 대부분 프레온가스를 사용했습니다. 지구 온난화

와 급격한 기후변화의 주범이라 생각해서 아예 스프레이 제품을 쓰지 않았고 꼭 쓰게 된다면 

다른 대체물질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찾아서 쓰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프레이에 사용되는 추진제는 보통 프레온가스, 압축공기, 이산화탄소, 

DME(디메틸에테르), Hydro Carbon Gas(LPG) 등이 사용되는데 최근에는 DME/LPG를 

많이 사용합니다. 

DME는 저탄소시대의 각광받는 자원인데 무독성에 다루기 쉽고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청정에너지라고 합니다. 일본과 유럽에서는 DME를 스프레이 충전제로 권장한다고 하더

군요. 하지만 DME 사용제품은 국내 마트에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추진제는 LPG인데 인체에 무해하다고들 표기는 하지만 이것도 

다량 흡입하면 호흡기에 유해하고 피부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

으로 자동차에 쓰이는 연료를 방안에 뿌리고 신다니 느낌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스프레이들은 LPG를 사용합니다. 첫번째 사진의 물품들도 모두  LPG를 

사용하더군요) 

사실 이미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내년부터 국내는 프레온가스가 전면 사용금지 됩니다. 

벌써 주변에선 몇몇 냉장고 냉매나 냉각제외에는 스프레이 제품은 찾아보기 힘들죠. 이미 선진

국은 물론 이웃국가인 중국도 프레온가스를 완전금지시킨 터라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행된다니 다행입니다. 

* 참고로 소화기의 주요충전제로 쓰였던 할론(Halon)도 프레온 만큼 오존층파괴의 주범

이라네요.

명색이 페어라이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집에서 쓰이는 스프레이 제품을 보다가 

뭔가 페어한 대체품이 없을까 고민하다고 자료를 찾아보고 몇가지나 대체할 수 있는 지 확인해

봤습니다.(이 글을 쓰기 위한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집에서 쓰는 스프레이들을 봤더니만 해충약, 헤어스프레이, 탈취제, 스프레이 접착제, 

방향제, 곰팡이제거 스프레이 등이 기본적이더군요. 이중 직접 만들어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을 찾아봤습니다.

ALTERNATIVE

대안적인 생활용품 찾기_ 오존킬러에서 마시는 LPG로
탈바꿈한 스프레이 제품들 
By Fair Item | 09/08/18 url.blogsoul.org/091112

첫번째는 페어라이프 워크샵에서 만든 탈취제, 두번째는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모기기피

제, 세번째는 목초액 스프레이입니다. 세가지 모두 천연재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용기도 계

속 재사용할 수 있어서 일단 쓰레기 배출이 줄어서 좋더군요.

탈취제는 물+무수에탄올+천연아로마오일을 넣어 방향제로도 사용해도 좋고 생활용품 

소독용으로도 가능합니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뿐만 아니라 다른 곤충들도 기피)를 쫓는 일밖엔 못하지만 인체에 완

벽히! 무해합니다. 다만 효과가 3시간 정도밖에 안가고 모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안심이 안되

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과 잠자리와 거미의 먹잇감을 챙겨준다는 의미

라면 맞바꿔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목초액 스프레이는 집에서 기르는 화분에 진드기제거나 무좀제거에 많이 쓰이지만 음식

물쓰레기에 모이는 작은 초파리나 바퀴벌레는 막는데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곰팡이를 잡는 스프레이는 곰팡이의 세포막을 제거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대체제를 아직

은 찾을 수 없었지만 환기만 잘해도 실내공기중 부유곰팡이의 80%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자주 환기하고 햇빛에 말려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나만의 ‘벌레쫓는 에흐길라’, ‘냄새잡는 폐뿌리즈’, ‘좋은향기 음~스멜~’을 직접 만들어보

시는 것은 어떨까요?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시구요? 9월에 있을 페어라이프 워크샵에서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족. 천연재료도 일부 분들에게는 민감한 반응(알러지/알레르기)이 일어날 수 있으니 꼭 

사용전에 민감성 테스트를 해봐야 한답니다..

PHOTOS

IDEA

휴지 한장 한장을 쓸때마다 자연을 생각하게 만드는...
By Fair Item | 09/07/02 url.blogsoul.org/091113

Martin Misof | url.blogsoul.org/09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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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NAKED

토요일 오후 6시 종로 3가. 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그 곳. 수 많은 사람들이, 수 

많은 연인들이 길을 지나갑니다. 한 손엔 커피를 들고 웃으며 수다를 떠는 친구들의 모습도 보

이고, 사이좋게 팔짱을 키고 지나가는 커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 속에 그녀가,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그 할머니가 껌을 팔고 계십니

다. 그곳에 그렇게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얼굴엔 온통 주름으로 덮혀져 있습니다. 손에도 주

름이 가득합니다. 때수건으로 밀면 살갗이 바로 벗겨질 거 같은 한 손으로 동전을 받으십니다. 

그 사람은, 아니 그녀는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들고 있네요. 통 입니다. 그 안에 

수 많은 껌들이 있습니다. 횡당보도에 그녀는 몇 시간이나 서 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껌을 파는게 아니겠죠. 구걸이라고 해야지 더 정확할까요? 할머니는 때가 묻은 옷

을 입고, 주름 가득한 얼굴을 하고, 때가 잔뜩 낀 얼굴로 구걸을 하기에, 사람들은 할머니를 있

어도 없는 사람인 양, 눈을 마주치면 안될 사람인 양, 가던 길을 갑니다. 횡단보도의 빨간불이 

파란불이 되면 할머니와 옷이라도 달까봐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퇴근을 하고 버스를 타러 가는 길. 전 거기서 껌을 파는, 아니 구걸을 하는 그 할머니를 

그렇게 마주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있는 주름의 깊이로 보아 일흔을 훨씬 넘기신 것 같네

요. 아마 우리 외할머니의 연세가 아닐 까 싶습니다. 小도시인 충북 청주에서 서울상경을 한 후 

많은 노숙자 분들과 껌을 파시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제 외할머니를 연상시킬만큼 주름이 깊

은 분은 처음입니다.

 문득,,, 어떻게하다 저 할머니는 거리에서 껌을 파시게 됐을까 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 외할머니처럼 그 옛날  이북에서 오신 분일까요? 친척, 일가족 모두 이북땅에 두시고 홀연

단신 내려와 힘든 인생을 사시다가,, 저 곳에까지 가시게 된 걸까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여유

있게 즐겨야 할 나이에,  그 할머니는 그렇게 종로3가, 지오다노 매장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껌

을 팔고 계십니다. 신호등 불이 빨강에서 파랑으로 바뀝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할머니를 외면

하며 지나갑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건만, 오백원 짜리 껌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돈을 꺼내 껌이 잔뜩 들어있는 통에 올려놓고 황급히 횡당보

종로3가 껌 파는 할머니...
By 振 Kyu | 09/09/06 url.blogsoul.org/091105

OUR NEIGHBOR

포장은 쓰레기다! Go Naked!
러쉬는 지구 환경을 더럽히는 과대포장에 반대합니다!

•언제 | 2009년 10월 17일 오후 2시~4시

•어디서 | 대학로 일대를 시작으로 행진

•어떻게 | 전 직원이 거추장스러운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누드로 (앞치마 착용) 대학로 행진!

•누가 | 환경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참여 가능

•왜 | 과대포장은 모두 쓰레기니까, 쓰레기는 환경 오염을 만드니까!

러쉬의 GO NAKED 캠페인은 현시대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대 포장으로 인

해 만들어지는 불 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러쉬 글로벌 프로젝트 입니다. 코스메틱 브랜

드로써 불 필요한 포장을 과감하게 없애 버리고 모든 제품의 고체화 개발을 통하여 사용하고 

남은 제품에서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러쉬는 환경 오염의 심각

성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제품 만으로의 표현을 넘어, 이제는 직접 러쉬 직원들의 몸으로 과대

포장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Naked Campaign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에게 환경의 소중

함과 고마움을 알리고, 고마운 환경을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나아가 모

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고, 함께 동참하여 지구 상의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러쉬의 글로벌 프로젝트인 GO NAKED 캠페인이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진행됩니다. 여드름, 아토피 

등 모든 피부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오염! 러쉬가 앞장서서 과대포장의 반대, 포장의 최소화를 

외치려고 합니다. 러쉬의 이 작은 움직임에 주목해주세요!

도를 건넙니다. 돌아보니 놀라신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네요. 버스를 타고 눈길을 돌려보니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푸짐하게 드셨으면 좋겠다” 란 생각을 합니다. 할

머니가 사라진 자리에 커피를 맛나게 마시며 서 있는 사람들이, 팔짱을 다정하게 낀 커플들이, 

멋드러지게 차려 입은 젊은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문득 저들에게 묻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의 얼마남지 않은 삶을 사람답게 보낼 수 있도록, 사람다운 마지막 인생의 페이지

를 맞이할 수 있도록, 커피 한 잔의 값을 잠시 포기하는 것,,,너무 어려운 일 일까요.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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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니콜스 감독의 1988년작 ‘working girl’은 세계적인 경제적 호황과 더불어 비약

적으로 발전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권신장에 대한 뭐 그런 얘기다. 출연자였던 멜라니 그리

피스와 시고니 위버는 그 시대의 터질듯한 여성의 욕망을 대변하듯 어깨에 패드가 잔뜩 들어간 

재킷으로 남성성을 과시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그녀들이 입었던 재킷의 어깨는 고이접

혀 올라간 발맹의 재킷으로 2차성징을 시작했고 유사품은 우후죽순 쏟아졌다. 바야흐로 솟은 

어깨가 ‘대세’가 된것이다.

그래, 패션에 관심 좀 있는 여자들은 고민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일명 ‘파워숄더’를 살까? 말까?

가을답게 섹시한 블랙스모키 메이크업을 2009 F/W컬렉션에 멋지게 선보였죵, 개인적으

로 아이라인을 길게 뺀 섹시한 메이크업을 너무 좋아해요.

아이베이스 - 아이섀도우 - 아이라이너 - 아이섀도우블랜딩 - 마스카라

아이셰도우의 밀착력을 높히기위해 아이베이스를 발라주세요. 그리고 블랙,어두운 크레이 컬

러의 아이섀도우를 연두색 브러쉬부분에 넓게 발라주세요. 일반 펜슬 아이라이너로 눈의 점막

을 메꿔주시고, 젤 아이라이너로 분홍색 브러쉬부분에 넓게 아이라인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손

으로 문질러서 아이라인을 번지게 그라데이션을 넣어주세요.

여러 컬러의 아이섀도우로 그라데이션을 넣어 스모키메이크업을 하는건 어렵구요, 아이

라이너와 한가지 아이섀도우로 그라데이션을 넣어 스모키를 하는게 더 쉬워요. 그리고 펄제품

으로 아이섀도우에 블랜딩을 넣어주세요. 브러쉬를 이용하시는게 더 잘되요.발색이 많이 필요

한 경우는 손으로 발라주는게 더 좋구요. 마지막으로 마스카라로 마무리해주세요.

1. 바닐라코_투아이즈섀도우 27de la COUTURE 12,000원
   펄감이 있는 제품

2. 바닐라코_아이러브젤아이라이너 내츄럴블랙 9,500원
    다른 브랜드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 잘 그려지는 제품.

3. 바닐라코_투아이즈섀도우 07smoky island 12,000원
    펄감이 없는 제품

FASHION TREND

MAKE UP

솟은 어깨에 매달린 인간의 남루한 욕망 

가을 메이크업_ 블랙스모키

By 르네 | 09/10/23

By 공밍끼 | 09/10/12

url.blogsoul.org/091114

url.blogsoul.org/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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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유행타지 않을까?”

“당장 내년되면 못 입지 않을까?”

 그것은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것에 대한 두려움이거나 트랜드를 지켜보는 특정계층의 천

박한 시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트랜디한 아이템이라는 것은 다수가 그것을 ‘선택한다’는 혹

은 ‘선택 해야한다’는 의미다. 선택하는 것이기때문에 선택 해야하는 것인지 선택 해야하기때문

에 선택하는 것인지 그에대한 인과관계는 닭과 달걀같은 것.

사실, 그닥 중요치도 않은 명제다.어차피 자본주의는 소수가 펼치는 논리에 다수가 지배

당하는 구조란것은 확실하니까.누군가 이런게 트랜드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에 순순히 따르는 

시스템이란 얘기다. 그렇기에 더더욱 대다수는 80년대를 재해석했다는 발맹의 의도는 관심없

다. 그저 이런게 트랜드니 따라야한다는 새로운 배설물속에서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길 욕심

과 저 옷을 꼭 내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욕망만 꾸물럭댄다.

 천번을 접어야만 학이 되는 종이학의 사연과 겉뜨기 안뜨기를 수백번 해야 얻어지는 

23코 손뜨개 목도리따위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고깔브라를 찬 수많은 머터리얼 걸은 어깨가 

솟은 옷을 입고 의기양양 거리를 활보한다. 솟은 어깨엔 감춰진 날개가 있을것만 같고 보다

‘엣지’ 있는 여성이 된듯하다. 그러나 여자들의 걸음거리보다 몇 만배 빠른 속도로 트랜드는 

지나간다.

 

사진제공_ SYSTEM 09 F/W  AD CAMPAIGN

(conti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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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카의 카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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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통의동.

2년전, 의존적인 인간형에서 벗어 나고자 시작한 ‘혼자놀기 프로젝트’ 그 첫걸음을 시작

한 곳이다. 그리고 그 곳에는 카페 FAN이 있었다. 혼자여도 즐겁게, 행복하게!! 용기를 심어 

준 추억의 공간. FAN은 문을 닫았지만, 근처에 FAN을 대신할 멋진 카페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 중에 Spring come, rain fall은 네츄럴하면서도 유니크한 우리나라의 디자인 브

랜드 O-CHECK(공책)의 오피스 1층을 카페 공간으로 오픈한 곳이다. 장윤주 1집이 흘러 나

오는 따뜻한 공간에서 좋아하는 공책의 제품들도 구경하고, 조용히 책도 읽고, 차도 마시는 편

안한 시간을 보냈다. 가끔씩 카페 옆 화장실을 들락 거리는 직원분들을 본의 아니게 바라 보기

도 하고...

 이날 마셨던 비타민이 듬뿍 함유된 겨울 시즌 메뉴, 허니레몬티(6,000원)는 커다란 머그

잔에 한가득~ 감기가 확 달아나는 느낌이었다. 인기메뉴 파니니와 와플, 치즈케이크, 캬라멜 

아포가또의 맛도 궁금하고, 또 하나의 겨울 시즌메뉴 단팥죽 맛도 궁금했지만(이럴 땐 혼자인 

게 좀 아쉽다.) 다음으로 미루고 카페를 나왔다.

 파란 털모자의 친절한 서버분이 기억에 남는 이름도 예쁜, 스프링 컴 레인 폴.

주소_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35-11
전화_02. 725. 9554

위치_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로 나와 직진. 신씨화로 지나 골목

오픈_AM.11:00~PM.11:00
http://www.cafe-spring.com

요새 갑자기 달달한 파운드케익이 무쟈게 땡겼어요.

몇일전 케이블 재방송 “스폰지”에서 빵의 비밀인가...? 암튼 그런걸 보니 더더욱 집에서 구워

먹어야겠단 생각이 더욱 강력히 드는거지요.. 마침 냉장고에서 유효기간 다 되어가는 크림치

즈도 있길래 걍 내멋대로 함 구워봤는데 그래도 어떻게 잘 구워졌네요. 이렇게 대강 멋모르고 

할때 케익이 지대로 구워 나올땐 참 뿌듯해요.

재료_박력분 210g / 베이킹파우더 7g / 설탕 170~180g

아몬드파우더 80g  / 계란 4개 / 바닐라에센스 2 테이블스푼

버터 125g  / 크림치즈 100g  / 우유 반 컵(생략가능)

1. 일단 크림치즈, 버터 넣고 전자렌지에 데워서 부드   
럽게 해주고요.
실패율을 적게 하기 위해서 계란을 노른자, 흰자 분
리해서 머랭을 만듭니다.
설탕은 반 이상을 머랭 만들때 넣습니다. 

2. 머랭을 만든뒤에 다른 볼에 버터랑 크림치즈 데워
놓은거, 설탕 넣고 마요네즈화 될때까지 막 돌려
주세요. 
어느정도 돌리고 계란노른자도 넣고 이쁜 미색이 되
도록 또 돌려요. 돌리면서 바닐라 에센스랑 우유도 흘려넣어주세요. (우유를 한컵 넣었더니 묽어보이
네요) 
다음 체친 가루류 투하하세요. 스패츌러나 쓰던 거품기로 반죽을 섞어주세요.

 
3. 그 반죽에 머랭을 2~3번에 나누어서 살살 잘 섞어

줍니다.
버터칠하거나 스프레이 뿌려놓은 팬에다가 반죽 
부어주시고, 젓가락이나 꼬챙이로 반죽을 몇번 더 저
어주세요.
170~18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고, 25~35분 정도 
구우시고 꼬챙이로 찔러서 반죽이 묻어나지않음 다 
된거죵 (가스오븐은 좀 더 걸리는거 같아요)
꺼내서  어느 정도 식힌 후 팬에서 분리시켜요.

항상 케익은 왜 담날이 맛있는거죠?

저녁에 구워넣고 담날 아침에 커피나 우유랑 먹으면, 넘넘 맛나요. 크림치즈가 들어가서 

더더욱 고소하고 깊은 맛이예요. 맨날 맛이 어쩐지 먹어보기 바빠서 꼭 한 조각 먹으면서 퍼뜩 

생각이 나는거죠. “앗!  사진!!!”

 요새 날씨가 더워져서 오븐앞에 있으면 땀나요. 화이팅~

HOW TO FOOD

크림치즈 팍팍 들어가는 내 맘대로 파운드케익
By  lovearugula | 09/06/26 url.blogsoul.org/091117

통의동카페, CAFE SPRING COME, RAIN FALL 
By 이루카 | 08/12/30 url.blogsoul.org/091116

http://url.blogsoul.org/091116
http://url.blogsoul.org/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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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솔직히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이미지를 갖는지 말할 수 없다. 한국적인 것의 

정의와 이미지를 지금에 와서 찾으려고 하니까 안보이는게 분명하다. 몇 년 전에 무슨 광고가 

하나 기억난다. 베토벤을 국악으로 연주한다면? 이런 문구가 있던걸로 기억나는데.. 글쎄 그걸 

국악으로 연주한다고 해서 베토벤 음악이 한국적인 음악이 되는걸까? 

내가 군대에 있을 때였다. 나보다 한 3개월 선임중에 소설쓰기를 좋아라 했고 소설을 직

접 쓰고 하는 병사가 있었는데 나한테 와서 어떤 구성을 갖추면 좋겠냐고 물었다. 대충 무슨 이

야기인가 알아야 충고를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하기 때문에 어떤 인물들이 나오고 어떤식

의 전개가 되는지 알려달라니 백제 `사울아비’라는 낱말이 눈에 띄었다. 내가 “싸울아비는 왜 여

기에 들어있습니까?”라고 물으니 “한국적인 무사 이미지가 필요해서..”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래서 내가 다시 말했었다. “싸울아비라는건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고 민족주의 

감정에 열받은 사람들이 사무라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울아비같은

걸 굳이 만들어 넣을 필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에 사무라이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한테 꼭 

그에 걸맞는 제도나 비슷한 집단이 있어야 할 필욘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고려시대 별무반에

서 착안한 특수부대이야기가 더 좋으리라 봅니다”라고 말했다. 그 후에 그 소설은 어떻게 되었

는지는 잘 모르겠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 선임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건 어떨

까?”라고 물어본걸로 봐선 쓰다가 말았거나 나중에 쓰려고 생각한거 같았다.

어쨌든, 한국적인 것이라는거 우리는 우리끼리 먼저 한국적인 것을 너무 만들어내려는 경

향이 있는것 같다. 예를들어서 1970년대 말에 미국에서 최첨단 기술로 효모를 이용해 발효주

를 만들어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의 제조방법이 막걸리 주조법과 다르지가 않

더라는 것이다.(출처 : 이름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 막걸리에 대한 설명을 넣은 책이었다..) 그

리고 시공디스커버리총서를 고등학교때 읽으면서 본 인상깊은 구절이 있는데 “세계최초의 금

속활자는 고려시대에 있었다”라는 구절이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무 설명이 없다. 읽는 나로 하

여금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라는 물음이 저절로 들게 하는 구절이었다. 그 후에는 당연히 구

텐베르크의 업적만이 꾸준히 나열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 책이 서양에서 출판된 책이라 편향된 

부분이 없잖아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계승해 내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끼리만 공감할 수 있고 우리끼리만 알고 고개를 끄덕이는 한국적인 맛이라면 그게 진정한 

한국적인 멋이나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을까?

한국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널리 알리고 싶다면 그 고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인들만

을 위한 한국적인 멋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한국적인 멋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고상한데에만 매다린다는 단점이 있다. 궁중음식만 한국적인 멋이었나? 

밥과 국, 그리고 한 서너가지 반찬이 올라와 있는 그냥 보통 평범한 밥상은 한국적인 음식이 아

니었나? 양반만 조선시대 백성이었던가? 상민, 중인, 천민들의 삶은 도외시 하고 있는게 바로 `

한국적인 멋’을 찾아 해메는 사람들의 고질병이 아닌가?

 우리끼리 한국적인 멋 찾지 말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열린 한국의 멋을 찾아보는건 또 어

떨까? 궁중에서 왕이 먹고 입든 그런 생활양식 말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모

습들 같은것 말이다. 너무 엄숙하면 다가가기 힘든 면이 있을테니까 말이다. 서양에선 고기위

주의 식습관을 버리자고들 하고 있는데 한국적인 멋을 찾아 한국에 오면 기껏 소개한다는게 고

기투성이 신선로나 갈비며 불고기 그딴 것들이니 외국인들이 고개를 내젓는다. 물론, 갈비나 

KOREAN STYLE

한국적인 것 
By 나무귀신 | 09/09/05 url.blogsoul.org/091118

불고기같은 음식이 형편없는 음식이란 말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에게 그런 음식들만 보여주고 

그러다가 평범한 일상 밥상을 내다주면 그렇게 좋아라 할 수 없다던데 말이다.

우리는 `한국적인 것’이란 표현에 너무 지나친 히스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한국적인 

것이란게 무엇인가? 우리는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LETTER FROM THE EDITOR

느린 달, 11월 입니다.  

11월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아침에 껴입고 나온 두터운 옷 때문에 여름같고, 저녁엔 선선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같고,  

아직 추위에 익숙해지지 않아서인지 깊은밤의 스산함은 겨울생각이 날만큼 차가운, 이 11월은.  

한산하면서도 바쁘고, 차갑고도 따뜻한, 미묘한 달입니다. 특별한 휴일이나 (제 생일을 제외한)기념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추석과 크리스마스 사이에서 조용히 흘러가는 그런 달입니다. 11월만의 슬

로우한 매력을 좋아한다고 글을 쓰는 지금 이 시간도, BLOGSOUL사무실은 마감에 쫓겨 정신 없

이 바쁘기만 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온다는 설레임과 기쁜 마음으로 해피뉴이어! 라고 외쳤던 그때가 벌써 열한 

달이 지났다니,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올해를 뒤돌아보면(뒤돌아보기엔 너무 이른가요?) 

연초에 자신과 약속했던 ‘의식 있는 사람’이 되자는 약속을 잘 지켰는지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됩니

다. 그 이유는 ‘개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선 나부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의식 있

는 사람이 되자 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아직도 버스와 지하철엔 큰소리로 통화를 하며, 집에 키우던 화분이 죽은 것, 직장상사에게 욕먹

은 것,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본인이 그 옛 남친을 재수없게 생각한다는 것 까지 

같은공간에 있는 승객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주는 사람들과,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사람인지 

사람이 차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용감한 운전자들, 사람이 빽빽한 길거리에서 뒷사람들이 지나치게 

건강할 까봐 걱정이 되는지 친절히도 담배연기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내 자신은 남

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나도 어디선가 누구에게 ‘개념 없는’ 사람이 된 적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보며, 열 한달 내내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 꽤나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속도가 경쟁무기인 이 바쁜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사려 깊게 행동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각자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는 건 어떨지요? 바쁘다는 핑계로 

죽음마저 서두르고 있지는 않은지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슬로우를 지향하는 바쁜 사무실에서 촌철살인의 패러독스를 느끼며, 

편집장 김동윤
(textholic@blogsoul.org) 

Mario | url.blogsoul.org/091141

Yohanda | url.blogsoul.org/091142

http://url.blogsoul.org/091141
http://url.blogsoul.org/091118
http://url.blogsoul.org/091142
http://url.blogsoul.org/09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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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무더위가 물러가고 시원한 바람이 코 끝을 스치는 10월이 왔다. 

양재동에 위치한 작은 카페 ‘호수’에서 존쿡의 후원으로 BLOGSOUL 바비큐 자선기부

파티가 열렸다.

젊은이들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된 이번 파티는 20대를 대상으로 블로그소울 카페

에서(http://www.blogsoul.org) 선착순으로 파티참가자 모집을 하였고, 좋은 뜻을 가지고 

함께 모인 자리인 만큼 성황리에 끝마쳤다.  

파티당일, 삼겹 바비큐, 통오리 구이, 폭립, 모듬 소시지 등이 메인 메뉴로 제공되어 파티

를 더욱 신나게 했다. 

30여명의 파티 참가자들은 준비된 약 40인분의 바비큐를 남김없이 해치웠고, 준비된 

와인과 맥주를 마시고 각종 게임을 즐기며 파티를 만끽했다. 

이 날, 파티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지고있는 개인소지품의 즉석바자회가 열렸

고, 이로 인해 얻어진 수익은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지체장애인 보호시설 <소망의 집>에 

전액 기부되었다.   

BLOGSOUL PARTY

Feel the <I ♥ Barbecue>
By blogsoul | 09/10/01 url.blogsoul.org/091119

CARTOON

한복운선제 이벤트 당첨자
1등_ 다함께 차차차
2등_ 샤비아
3등_ 이아경
4등_ 행복바구니, 쏘맘
5등_ 희원서재 외 14명

※1~4등 당첨자는 운선제한복(02-742-2097)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5등 당첨자는 BLOGSOUL(02-3461-0503)으로 개별연락 부탁드립니다.

Martin Misof | url.blogsoul.org/091143

http://www.cyworld.com/misschustory
http://url.blogsoul.org/091119
http://url.blogsoul.org/09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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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독일 최대 소비자 제품 테스트 잡지인 Stiftung Warentest지가 스마트폰 관련 기기

들을 조사해서 상위 10위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10개 스마트폰 중 한국 제품이 3개, 노키아 

2개, 그리고 나머지사가 각각 1개씩 순위를 차지했네요. 

스마트폰 순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노키아의 N97이 1위, E75가 6위, 

LG폰 아레나가 5위, 삼성폰 B2100이 9위, SGH F-480이 10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노키아가 

2개, 우리나라폰이 3개로 순위내 10개 제품중 절반을 차지했는데, 역시 독일 핸드폰 시장에서

도 우리나라 브랜드가 선전을 하고 있네요. 

그럼 김대리와 함께 독일에서 어떤 스마트폰이 잘 나가고 있는지 알아

볼까요? 

1. Nokia N97 (650유로)
 노키아폰이 1위로 선정된걸 보면 아직까지는 사용자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편리성이나 가격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강점이 크게 어필한 것 같네요. ^^
 

2. Blackberry Bold 9000 (480유로)
해외 장기 출장가 있는 지인들과 채팅을 하다 보면 김대리가 인터넷으로 타자 
칠 때, 블랙베리로 채팅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다들 사무실에서 한건지, 밖에 
카페에 나가서 한건지... ㅋㅋㅋ 
일명, 땡땡이 폰으로 김대리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블랙베리!!!
 

3. Vodafone HTC Magic (500유로) 
구글폰을 제조하는 곳으로 유명한 대만의 핸드폰 제조업체 HTC에서 만든 매직~ 
폰이라고 하네요. ^^ 
HTC는 삼성, LG, 노키아, 소니에릭슨과 같은 4강에 끼지는 못하지만 구글과 
제휴를 함으로써 호시탐탐 4강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독일 시장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나 봐요...  

4. HTC Touch Diamond (450유로) 
앗~!! 이 녀석은 또 HTC에서 만든 스마트폰 터치 다이아몬드!!! 
3위에 이어 4위까지 차지해버리다니... 넌 누구냐???  

5. LG KM900 Arena (350유로)
와~~!! 드디어 나왔군요!! 5위에 오른 LG폰인 아레나폰 ㅋㅋㅋ

6. Nokia E75 (369유로)
1위에 이어 6위에도 순위를 올린 노키아!!! 
요즘 노키아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래도 근성이 있군요.  

7. Apple iPhone 3GS (875유로)
굉장히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아이폰이 7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직 하드웨어에서는 정통 핸드폰 기기 메이커들에 비해 부족하지만, 핸드폰 소프
트웨어의 시장에서 절대 강세를 보여 독일 시장에서도 선전할 수 있었다죠~! ㅋㅋ 
지금 핸드폰 시장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개편되고 있는 추세라 
앞으로 아이폰의 선전이 더욱 기대될 것으로 독일 현지에서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8. Sony Ericson W705 (270유로) 
이번에 소니 에릭슨은 단 한개의 제품만이 10위권에 선정 되었는데요. 
현재 긴축 경영으로 당분간 신제품은 선보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10위권에 
있는 기기 중에 가장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엔터테인먼트를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
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9. Samsung B2100 (110유로)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했는데, 이제야 나왔습니다. ㅠㅠ 
아직 우리나라엔 출시된 핸드폰은 아닌데 B2100으로 독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폰이예요. 

10. Samsung SGH-F480
마지막 10위에 턱걸이한 핸드폰. 그 주인공도 바로 삼성폰이네요. 
올해에는 9위, 10위 했으니, 내년에는 1위, 2위 해주길... ㅋㅋㅋ

와~ 설마 여기까지 다 읽으신 분 계신가요? ^^ 대단히 감사합니다. (^^)(__)(^^)(__) 꾸벅~~

핸드폰에 대해서 자세히 쓰고 싶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네요. 핸드폰 리뷰 쓰시는 

분들이 대단해 보인다는... 

독일 핸드폰 시장 뿐 아니라, 전세계 핸드폰 시장은 핸드폰 기기도 중요하지만, 핸드폰의 

AS 및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공급(업데이트)으로 현지 AS망을 가진 업체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면에서 삼성폰과 LG폰 기기 성능의 우수함과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내년에는 1위, 2위, 3위까지 싹쓸이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PHONE

스마트폰 경쟁구도_ 노키아폰 vs 삼성폰, LG폰
By 김대리 | 09/10/13 url.blogsoul.org/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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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I’S LETTER

How to eat your chamchi Korean style
blogsoul.org/091121By Cheri Saito | 09/02/21

Now there are two things in the world I love, one of which is sesame oil. 
It’s savory scent is almost as good as, if not better than, inhaling gasoline. 
I admit the latter’s an acquired taste. But honestly, I’ll put sesame oil in just 
about anything - in my salad dressing, on my rice, in my noodles, while I’m 
frying up an egg, doong doong. (On a side note, I’m considering replacing 
all future ‘etcetera’s with the much cuter sounding Korean version, doong 
doong. “Hobbies? I like writing, playing tennis, dining out, doong doong. 
Favorite food? Ice cream, roasted hazelnuts, cheese, doong doong.”) 
The other is fresh ahi, what I’m accustomed to calling “tuna” in Hawaii, or 
“chamchi” in Korean.

I went to another “chamchi jib,” a restaurant specializing in tuna, a while 
back in Suwon. This one charged a minimum 65,000 won a head, which 
meant we were treated to sprinkles of fancy gold flakes over our sashimi. 
The entire spread easily included over a dozen additional non-tuna courses, 
ranging from a simple salad to fresh shrimp, and by fresh I mean alive and 
kickin’ - one of them literally jumped off the plate.

One of the most interesting things I discovered upon this visit was the 
fact that the tuna platter was served with not only salted kim (also known 
as nori, or dried seaweed), but also three types of dippings - hot sauce, 
soy sauce, and sesame oil. Having eaten poke all my life, I don’t know why 
I found this so marveling. Sesame oil and tuna, you say? No... really? Yes, 
really. I had noticed Koreans eating it this way before, but I guess old habit 
or pangs of hunger had overruled curiosity as I ignored the practice and 
went along with my usual face-feeding ways, sans nori and sesame oil. Still, 
I thought it was worth sharing - how to eat your chamchi Korean style: dip, 
add, wrap, and repeat. : )

Yohanda | url.blogsoul.org/091144

Martin Misof | url.blogsoul.org/09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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